
단락 본문 추론 결과 중심생각

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

되었다
→ 10일 날짜가 jump 했다 →

[달력표기날짜 ≠ 시간] 이었었다

날짜를 jump해서 맞춘 것이니까 시간

이 빨랐었던 것이다

본문을 읽고 추론을 한다면 중심생각

을 구성하게 된다

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

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
→

교황청이 지시했다(교황청이

왜?)
→ 종교(기독교)적 목적? 즉, 글은 추론을 유발시킨다

그레고리력을 시행하면서 가

져온 변화이다
→ 그레고리력 이전에는 틀렸다

추론한 결과들은 서로 응집성이 있어

자연히 중심생각으로 통합된다

배경지식(춘분은 낮과 밤의 길

이가 같은 날)을 참고
→

춘분(날짜)가 진짜 춘분이 되었다 즉,

[달력표기날짜 ≠ 시간] → [달력표기날

짜 = 시간] 이 되었다

서두에서 중심생각을 파악한 뒤(굵은

네모) 이를 기준으로 이어지는 단락의

내용을 수용한다

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

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

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

→
그레고리력 이전에는 부활절

도 달력에서 틀렸었다
→

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달력상 부활절

이 정확히 부활절을 표기하도록 했다

서두의 중심생각은 뒤의 중심생각과

구조적으로 동일하다

이후의 중심생각은 서두의 중심생각에

몇 가지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

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

다
→

그레고리력 이전에 율리우스

력
=

율리우스력 때

[달력표기날짜 ≠ 시간] 이었었다

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

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

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, 4년마다 돌아오는 윤

년은 366일로 정했다

(뭐에 쓸 건가…)

→

달력이 실제보다 길면 해가 거

듭될수록 특정 시점을 표기하

는 날짜가 빨라진다

→

[달력의 1년(늦음) ≠ 시간(빠름)]

=동일 날짜가 돌아오는 것보다 절기가

빨리 돌아온다

=동일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절기가

돌아온다
춘분은 원래 21일인데 10일이

빨라졌다
=

[달력표기날짜 ≠ 시간] → [달력표기날

짜 = 시간]

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

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

때,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

→
부활절도 서서히 실제와 달라

졌다
→

[달력의 1년(늦음) ≠ 시간(빠름)]이니까

부활절도 달력상 이른 날짜에 도래한

다
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

한 이유였다

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

→
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

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

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

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

도래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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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

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

것이라 보고,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

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

율리우스력의 년 길이가 실제

보다 길었다는 것 상기

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

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

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

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

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
항성년이 진정한 1년인가?

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

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

이로 삼을 수 없었다

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

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

회귀년을 사용하면 날짜상 춘

분과 실제 시간을 동일하게 할

수 있다

회귀년을 사용하면 [달력표기날짜 =

시간]이 가능하다

부활절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
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

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

항성년을 사용하면 날짜상 춘

분과 실제시간을 동일하게 할

항성년을 사용하면 [달력표기날짜 =시

간]이 불가능하다

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

두고,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

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

회귀년을 사용하면 날짜상 춘

분과 실제 시간을 동일하게 할

수 있다

회귀년을 사용하면 [달력표기날짜 =

시간]이 가능하다

부활절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
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, 이 값을 채용

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

아지게 되어 있었다

(항성년1년>회귀년1년)이며

율리우스력(태양력)1년 >회귀

년 1년 평균값
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

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이되,

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, 400의 배수인 해는 다

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
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

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

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
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

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털리 사용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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